
코로나19 완치 판정 뒤 후유증이 더 무섭다 

"완치라는 말에 속지 말자" 
코로나19에 감염돼 투병 중인 박현 부산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의 말이다.  

박 교수의 이 말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받고 완치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
진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던진 때문이다.  

<이코리아>는 코로나19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내외 언론 보도와 연구기관의 발표를 상세하
게 살펴봤다.  

그 결과 국내 언론에서 코로나19 후유증을 다룬 사례는 드물었고 해외  
언론에선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완치 판정 이후에도 고통 지속돼  -  박 교수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같은 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고신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3월 7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 “요즘도 
계속되는 후유증 증상은 크게 5가지”라며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집중이 힘든 ‘브레인 포그(Brain 
fog)’ 증상, 가슴 통증, 복부 통증, 피부의 이상 증세, 만성 피로를 꼽았다. 그는 브레인포그 증상에 대해 “조금
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가슴 통증 등 다른 증상까지 심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
지기도 하고, 방금 했던 것이나 하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 흔하다”고 했다. 가슴 통증에 대해
서는 “여전히 통증이 심해 앉으면 불편해지고, 누워서 쉬어야 하지만 누우면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면서 “배 
통증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속쓰림 증상도 있다. 특히 맹장이 있는 오른쪽 아랫배가 가끔 아프다”고 말했
다.  피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피부 문제도 아직 있다. 피부가 검붉은색으로 변했던 것은 많이 나아졌지만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보라색 점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부색뿐만 아니라 건조증
도 여전히 문제다. 선풍기 바람에 조금만 노출돼도 그 부위만 피부 건조 증세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만성피로의 경우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이도 여전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서 “뉴
욕에 있는 의사 친구는 예전부터 나의 후유증으로 신경계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부검으로 장기 여러 곳에 손상 확인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가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는 점이 부검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기사에는 사망자 87명의 폐, 
38명의 뇌, 41명의 심장을 부검한 결과가 담겼다. 부검 결과, 사망자들에게서는 골수나 폐에만 존재하는 거
핵세포가 다른 장기들에서도 지나치게 많이 발견됐다. 거핵세포는 혈액을 굳혀 출혈을 멈추게 하는 혈소판을 
만드는 세포로, 의료진은 코로나19가 혈소판의 작용을 증폭해 위험한 혈전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했다. 코로
나19 바이러스와 장기 손상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코로나19 사망자에게서 해당 증상과 함께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힌 점이 부검 결과 밝혀진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심장에서도 많은 거핵세포가 발견
됐다. 일부 감염자들이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급사한 사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광범위한 뇌 손상
도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미각이나 후각의 마비, 우울증, 발작, 경련, 정신착란 등 신경의학적 증세
를 호소하는데, 의료진은 부검 결과 산소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증상은 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
은 중증환자, 급사한 환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해외 코로나 확진자의 후유증 사례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젊은 층에 
보낸 경고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CN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파우치 소장은 미국 
미생물학회가 개최한 화상 회의의 기조 연설에서 "젊은이들은 노인들에 비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병원
에 입원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일주일이나 2,3주 병상에 누워야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2~3주 앓는 것은 물론이고 후유증이 여러 달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많은 젊은 환자들에게서 심장 질환이 생긴 것도 밝혀졌다. MRI와 
PET 스캔을 해보면 심근염과 심근병증이 생긴 증거들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완치'라는 말에 속지 말 것  -  박현 교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완치’라는 표현이,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들의 
존재에 대해 모르거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회
복자’, ‘생존자’라고 표현하는데 한국만 ‘완치자’라고 말한다. 나도 그 ‘완치’라는 말 때문에 퇴원 당시 여러 통
증이 있는데도 집에서 요양하면 나아질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 당국과 병원들이 코로나19 후
유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해보고 여러 병
원에 방문해도 모두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순간 ‘완치’되고, 체력이 떨어졌거나 독한 약의 부작용
이라는 말뿐”이라며 “어떤 정보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교수의 이런 지
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국내 언론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확진자 수, 감염 속도와 
경로 등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가 확진되고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이슈가 되면 질세라 앞다퉈 보도한다. 코로나10에 걸린 환자의 투병과정 혹은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왜 후
유증에 시달리는지 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언론을 통해 주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듣는 사람들
에게 이런 보도 경향은 자칫 코로나19에 대한 몰이해를 심어줄 수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완치 판
정을 받은 회복자의 후유증 실태를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출처: 이코리아 트위터 


